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감정이 상하고, 사람들
에게 상처를 받으며, 돈 문제나 갑작스러운 질병 등으

로 깊은 고통과 혼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위

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태도와 반응은 스스
로가 어떤 믿음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 가장 정확하

게 드러내는 시금석이 됩니다. 만약 다양한 환경 속에

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원칙이 굳건히 세워져 있
다면, 우리는 결코 요동하지 않고 오히려 타인에게 용

기와 위로를 주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위기 속에서도 
결코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았던 세 가지 철저한 신

앙의 원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
는다는 원칙입니다. 바울의 첫 번째 원칙은 사역의 성

패나 상황의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처음 도착했을 때 회당조차 찾지 못

해 막막한 상황에서 강가로 나가 기도처를 구했습니다.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 온 가족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녀의 집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보

통 사람이라면 이 시점에서 사역의 성과에 도취되어 

기도를 소홀히 하기 쉽지만, 바울은 길이 열린 후에도 
여전히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라는 말씀처럼 

매 순간 기도의 자리를 고수했습니다.

  많은 신앙인이 연약하고 궁핍하며 몸이 아플 때는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의 자리를 찾습니다. 하지만 문

제가 해결되고 물질적·체력적 풍요가 찾아오면 언제 그

랬냐는 듯 기도를 멈추고, 마치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
람처럼 말하며 행동하곤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신앙은 부족할 때뿐만 아니라 풍족하고 

여유가 있을 때에도 동일하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바울의 태도는 언제나 일관됩니다. 언제나 

자신의 사역을 통해 드러나는 능력과 찬사를 철저히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귀
신 들린 여종은 바울 일행을 여러 날 쫓아다니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으
나 바울은 이를 몹시 괴로워하며 오히려 귀신 쫓아내

는 일을 회피하고 피해 다녔습니다. 이는 귀신이 하나

님보다 바울 개인에게 대중의 이목과 인기를 집중시켜 
그를 신격화하려는 사탄의 유혹을 간파했기 때문입니

다. 과거 루스드라에서 기적을 행한 후 사람들이 자신

을 헤르메스 신으로 숭배하려 했던 위기를 경험했던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에 대해 영적인 

생명을 거는 수준의 극심한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적을 무너뜨리는 최고의 병법은 
상대를 교만하게 만들어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

다. 사탄은 언제나 인간의 마음을 높여 파멸로 이끕니

다. 아담과 하와, 사울왕, 그리고 왕궁의 보물을 과시
하다 몰락한 히스기야 등 수많은 지도자가 이 '교만'이

라는 덫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모세 역시 광야에서 백

성들의 거듭된 원망에 감정의 한계를 느끼고, 반석에서 
물을 낼 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라며 하나님의 권능을 마치 자신의 능력인 양 은

근히 과시했습니다. 이 단 한 번의 영광 가로채기로 인
해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엄중

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일이 순탄하게 풀리고 주변의 

칭찬이 쏟아질 때, 은혜에 편승해 슬그머니 자기 영광
을 취하려는 아주 미세한 영적 교만까지도 우리는 철

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고난 속에서 탈출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원칙입니다. 바울은 예기치 못한 환난과 부당

한 억울함을 당할 때, 고난 자체를 피하게 해달라고 애

원하기보다는 그 고난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묵묵히 구했습니다. 바울이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

아내자, 그녀를 통해 부를 축적하던 주인들은 수익 소

망이 끊겼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바울과 실라를 관가로 
끌고 가 고발했습니다. 군중이 동조하여 그들의 옷을 

찢고 몹시 때린 후, 지하 깊은 감옥에 가두고 발에 차

꼬(족쇄)까지 채웠습니다. 단순한 경제적 손실치고는 과

도한 폭력이 가해진 배경에는 깊은 영적 대립이 존재

합니다. 어둠과 더러움 속에 거하는 세상은 끝까지 깨
끗함을 지키려는 성도를 보면 자신들의 죄악이 드러나 

불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빛을 몰아내고자 본능적으로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온전히 믿는 삶은 이 땅에서의 안락함이나 

세속적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겉

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고 왼뺨을 맞으면 오
른뺨을 돌려대는 삶을 살면, 세상은 고마워하기는커녕 

바보 취급을 하며 도리어 더 이용해 먹으려 듭니다. 따

라서 진리 위에 서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세상의 정상
적인 대접을 기대하기보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서

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고초를 피할 법적 수단이 있었음에도 인간적인 잔꾀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밤중이 되어 매 맞은 온몸이 찢어
지는 고통과 억울함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신세 한

탄을 하거나 감옥에서 꺼내 달라는 이기적인 기도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억울한 갇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되기를 바라며 한밤중에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 옥문

이 열리고 차꼬가 풀리는 초자연적 기적이 일어났음에
도 그들이 탈옥하지 않고 감옥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

던 것 역시, 그들의 최종 목적이 '고난으로부터의 탈출

'이 아니었음을 증명합니다. 이 소명 중심의 태도는 결
국 절망해 자결하려던 간수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으로 이어졌습

니다.
  우리의 욕망과 생각, 지혜를 앞세우는 조급함을 내려

놓고, 일이 잘될 때나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나 묵묵

히 하나님보다 한 걸음 뒤에서 걸어가며 기도의 자리
를 지켜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난마저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

려내는 영광스러운 생명 구원의 도구로 바꾸어 사용하
실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한 걸음 뒤로 걸으라
(사도행전 16:16-25)


